
진 유 림

며칠 전, 기숙사 사감선생님께서 전체 점호 시간에 입을 여셨다. 

“여기 종이를 나눠줄테니 오늘 11시 반까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사감

실에 내도록.” 순간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블랙리스

트? 그게 뭐지? 어리둥절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올 때가 왔다는 듯 착잡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전자에 속했다. 점호가 끝난 후 룸메이

트에게 물어본 후에야 나는 우리 학교에 ‘블랙리스트 제도’가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 

 우리 학교 기숙사는 매 학기마다 방을 바꾼다. 그 과정에서 ‘블랙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 같은 방이 되기 싫은 친구를 최대 3명까지 

쓰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목적은 이해가 된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공부를 하야 하는 기숙사 룸메이트가 자신과 정말 안 맞는 사람

이 된다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는, 블랙리스트를 적는 과정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들과 그것이 미치는 결과

이다.

 기숙사 사감선생님께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신 그 날 저녁, 

우리 1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일었다. 바로 ‘공블리’

를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공블리’란 ‘공개(혹은 공동) 블랙리스트’의 

준말로, 한 학기 룸메를 해본 결과 ‘얘는 정말 아니다’라고 낙인찍힌 아

이들을 말한다. 소위 말해,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애들이다. 선배들이 말하

기를, “공블리는 일단 적고 봐야 한다“. 모두가 공블리를 적는데 나만 안 

적으면, 내가 그 친구랑 방을 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알

게 된 사실이지만, 기숙사 방 바꾸기 며칠 전부터 아이들끼리는 공블리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오고 갔다고 한다. 나는 평소에 그런 뒷말을 하는 

자리에 잘 끼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날까지 공블리가 누군지 모르고 

모두의 블랙리스트



있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니 그날 저녁 여러 방을 다니면서 어렵게 수소문

한 결과, 공블리 몇 명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사

감실에 냈다.

그 다음날 아이들 사이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오고 갔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니, 내가 어제 들은 공블리들은 다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들도 자기가 공블리라는 것을 알까? 순간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

는 것 같았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들 앞에 가서 함께 밥을 먹어 주고 싶

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거기까지 이를 만큼 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 

전날 밤 친구들로부터 들은 공블리들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아

이들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눈 친구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소문과 평가를 듣는 순간 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사실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

면 진짜 괜찮은 앤데, 룸메가 악감정이 생겨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진짜인거 확실해? 걔 얘기해보니

까 괜찮던데.’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종이 한 

켠에 적어서 냈을 뿐이다. 

공블리로 지목된 아이들은 사실상 그 이후로부터 왕따나 다름없었다. 

아이들은 공블리와 함께 밥을 먹지 않았고 말을 섞는 것도 피했다. 어제까

지만 해도 친했던 친구가 공블리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아이들은 당황했

다가, 이내 그 친구를 외면하기로 선택했다.

공블리 문화는 주동자 없는 왕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모두가 거기

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한 학생의 인권은 그렇게 철저히 파괴된다. 인권 

에세이를 쓴답시고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나 또한,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비겁하게 침묵을 지켰다.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왕따는 공동체에 내

재되고 정당화된다. 그러니 이제는 나서야 할 것 같다. 2주 뒤 개학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싶다. 


